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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인천항VTS, 음주운항 예부선 선장 적발
- 4일 오전 인천 해상 음주 상태로 선박 운항한 선장 적발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는 11월 

4일 오전 8시 34분쯤 인천항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예부선을 운항

한 선장 A(남, 56세)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인천항VTS)는 11월 4일 오전 6시 51분쯤 인

천 남항을 출항하여 항행 중인 예부선*의 예인선열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무전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를 했다.

*예부선 : 예인선(曳引船)과 부선(艀船)을 합하여 부르는 것으로서 예인선

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이며, 부선은 자체 추진 장

치가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해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함

그러나, 같은 날 오전 7시 11분쯤 인천대교를 통과 중인 예부선을 

CCTV로 확인한 결과 예인선열 길이 200미터를 초과**하여 계속 운항 

중인 것을 확인하고, 중부해경청 종합상황실에 항법 위반에 대한 현

장 단속을 요청했다.

** 예인선열 길이 200미터 초과 선박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하는 경우에는 예인선의 선수로부터 피예인선의 선미까지의 길이는 

200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단속 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천해양경찰서 121정은 11월 4일 오전 8시 

34분쯤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며, 선장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기준치 

0.03%를 초과한 0.091%로 밝혀졌다.

해사안전법상 선장 A씨는 음주운항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

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 박성우 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현장

의 경비함정이 공조하여 음주운항 중인 예부선 선장을 적발할 수 있

었다”며, “가을철 성수기 집중 단속 기간을 맞아 항법 위반, 음주운항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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